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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해양사고 예방정보

1 4월 해양사고 현황(2016~2020)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발생 추이 분석 결과, 4월부터 해양사고 증가 

추세 뚜렷(전월 대비 10% 증가)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86 144 176 193 235 234 244 258 308 300 244 216

유형 기관
손상

안전
저해 충돌 안전

사고 좌초 화재
폭발

해양
오염 전복 침몰 접촉 기타

건수 281 171 81 70 56 54 41 19 14 9 168

□ 봄철 원거리 또는 무리한 운항사례가 늘어나면서 좌초 및 화재·폭발

사고 대폭 증가 등 해양사고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

○ (선박좌초) 전월 대비 65% 증가(34→56건), 경계 및 선위확인 소홀,

졸음운항 등 항해당직의 부적절한 수행이 주원인

○ (화재폭발) 전월 대비 42% 증가(38→54건), 선내 전기설비 관리 부실 

및 부적절한 화기 취급으로 인한 화재가 다수 발생

* 특히 휴식 중 당직자 미배치로 화재 발견 및 초기대응이 늦어져 대량 인명피해 유발

○ (사고예방) 당직 중 경계 철저, 충분한 휴식을 통한 졸음운항 방지, 휴식 

중에도 최소 1명의 당직원 배치 등 항상 적절한 당직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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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5년간 월별 해양사고 현황(2016~2020)

1. 선종(대분류)별 해양사고 현황

2.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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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상정보

1. 2021년 4월 기상정보 (출처 : 기상청)

○ 해상특성(최근 5년간(’16~’20년) 4월, 파고 특성)

· (상순) 제주도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으며, 서해·남해·동해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

가 약간 높았고 모든 앞바다 해상은 파고가 낮았음

· (중순) 동해남부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고, 그 밖의 서해중부를 제외한 모든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서해중부 먼바다와 모든 앞바다 해상은 파고가 낮았음

· (하순) 동해남부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높았고, 그 밖의 서해중부를 제외한 모든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서해중부 먼바다와 모든 앞바다 해상은 파고가 낮았음

     ※ 유의파고 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 풍랑특보일 수(최근 5년간(’16~’20년) 4월)

- 7.0일(상순 2.5일 / 중순 2.4일 / 하순 2.1일)로 전월(9.0일)보다 2.0일 적음

2. 기상청 해양기상정보 전달체계

(음성방송) 선박에 설치된 SSB 송수신기로 주파수 5,787.5KHz를 설정, 24시간 

해양기상정보 및 예보를 제공

(문자방송)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문자로 실시간 해양기상정보를 

제공 (marine.kma.go.kr, 가입 및 신청 필요)

(안내전화) 기상청 일기예보 안내전화 131(ARS 및 상담)



- 4 -

4 주요 화재사고 사례

1. 어선 A호 화재사건

사건명 어선 A호 화재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A호: 어선, 9.77톤, 길이 14.40미터, 강화플라스틱 재질, 디젤기관 1기

일시

장소

2020. 4. 9. 03:00경

제주도 서귀포시 지귀도 등대로부터 113도 방향, 거리 약 24.5마일 해상

피해 A호 침몰, 선원 6명 표류 중 구조되었으나 그 중 2명은 저체온증으로 사망

상황

조업 후 닻을 놓고 해상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기관실에서 화재 발생, 조타실 및

선원실까지 연기가 가득 찬 후 뒤늦게 화재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전 선원이 바다에 뛰어내려 부표 및 방현재를 잡은 채 구조를 기다림

날씨 맑은 날씨, 북서풍 초속 6∼8m, 파고 약 1.0∼1.5m, 시정 약 3마일

원인
ㅇ 조업 후 정박․대기 중 전선 단락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당직 소홀로 화재를 뒤늦게 발견하여 적절한 초기 대응을 실패한 것도 일부 원인

교훈

ㅇ 소형 어선 선장은 비록 계속되는 항해 및 조업 중 당직으로 피로할지라도

선박의 항해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하여 조업장소에서 정박․대기할 경우에도

적절한 당직을 유지하여야 하며 만약 선장이 피로로 잠을 자야할 경우에는

조타실에 선원을 당직자로 배치하여야 함

ㅇ 소형 어선 선장은 기관실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름걸레, 유증기, 선저

폐수 등과 같은 가연성물질이 기관실에 방치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A호

침몰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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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선 B호 좌초사건

사건명 어선 B호 좌초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B호: 낚시어선, 59톤, 길이 27미터, 강 재질, 디젤기관 1기

일시

장소

2020. 5. 11. 23:56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갈마당 앞 해상

피해 B호 주기관 스크루 긁힘, 선저의 어군탐지기 안테나 손상

상황
선장이 홀로 선교에서 항해당직을 서다가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졸음운항을

시작하였고, 결국 예정된 변침점에서 변침을 하지 못하여 해안가에 좌초

날씨 남서풍 초속 8∼10m, 파고 약 1.5m,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

원인
ㅇ 선장이 조업 전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항행을 지속

하다가 피곤을 이기지 못해 졸음운항을 하여 사고 발생

교훈

ㅇ 어선의 선장은 조업을 마치고 귀항할 시 졸음운항을 하지 않도록 출항 전

미리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함

ㅇ 선장은 항로 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한 한 위험항로를 피하여 충돌 위험이나

좌초 위험을 충분히 예방하여야 함

B호

항적도


